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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이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려

스완지시티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잔류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

탰다

기성용은지난13일영국선덜랜드스타

디움 오브 라이트에서 열린 20162017시

즌 EPL 37라운드 선덜랜드와 원정 경기

에선발출전했다

17위 스완지시티(승점 35)는 강등권인

18위 헐시티(승점 34)와 불과 승점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다음 시즌 잔류를 위해

서는반드시승리가필요했다

기성용은 톰 캐럴 레온 브라이턴과 함

께 중원을 구축했다 이어 공수를 조율하

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간간이 공격

에가담하면서팀의공격에도활기를불어

넣었다

전반 24분에는골대앞으로쇄도하는마

틴 올손에게 날카로운 왼발 패스를 해 선

덜랜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러던

전반 추가시간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기

록했다

기성용은 페널티박스 밖에서 넘겨받은

공을페널티박스안으로뛰어들어가는카

일 노턴에게 재빨리 넘겼다 노턴이 이를

오른발슈팅으로골망을갈랐다

기성용의공격포인트는이번시즌 22경

기만이다 이번 시즌 득점과 도움을 올리

지못했지만중요한경기에서공격포인트

를수확했다

기성용은 팀이 20으로 앞선 후반 22분

교체됐다

스완지시티는 기성용의 활약에 힘입어

선덜랜드를 20으로제압했다

전반 9분 길피 시구르드손의프리킥을

페르난도 요렌테가 헤딩슛으로 연결하

며선제골을만들었다 후반추가시간기

성용의패스를받은노턴이추가골을뽑

았다

스완지시티는 이날 승리로 11승 5무 21

패(승점 38)를 기록하며두경기를남겨둔

헐시티와승점차를 4로벌렸다

영국 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기성용에 팀 내 중

간수준인 69의평점을부여했다연합뉴스

기성용 첫 도움스완지 강등권 탈출

프로축구

광주가 최하

위 인천과의

승부에서 무

승부에 그쳤

다 올 시즌

홈무패행진은계속됐다

광주FC가지난13일광주월드컵경기

장에서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2017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 홈경기에서 0

0으로승부를가리지못했다

앞선 전남 드래곤즈와의 10라운드 원

정경기에서 05대패를 당했던 광주는

이번에도 득점에 실패하며 승점 1점을

더하는데만족했다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안방 불패

는 이어졌다 광주는 올 시즌안방인광

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5경기(FA컵

포함)에서 3승 2무를 거뒀다 이번 무승

부로 올 시즌 홈에서의 성적은 3승 3무

가됐다

앞선 원정 대패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광주가경기시작과함께부지런히

점유율을높여가면서공세를펼쳤다광

주는 전반전 56%의 점유율과 함께 8개

의슈팅을날리며인천골문을공략했지

만번번히상대골키퍼이태희에막히며

아쉬움을삼켰다

후반초반은인천이주도했다 인천의

반격에맞서어려움을겪은광주가막판

스퍼트에 나섰지만 끝내 인천의 골대를

열지 못하면서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

났다

한편광주는인천을시작으로포항(21

일) 제주(27일)와의홈 3연전을갖는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FC 인천과홈경기 00 무

2승5무4패 10위

스완지시티기성용(위)이지난 13일영국선덜랜드스타디움오브라이트에서열린20162017시즌EPL 37라

운드선덜랜드와원정경기에서카일노턴이결승골을넣자함께기뻐하고있다 연합뉴스

선덜랜드에 20 승리

EPL 잔류가능성높여

슈틸리케호의 젊은 공격수 황희찬

<사진>이 활약하는 잘츠부르크가 라피

드빈을꺾고오스트리아프로축구분데

스리가 4시즌연속우승에성공했다

잘츠부르크는 14일(한국시간) 오스트

리아잘츠부르크의레드불아레나에서끝

난 SK 라피드빈과 20162017 정규리그

33라운드홈경기에서10으로이겼다

최전방투톱공격수로선발출전한황

희찬은후반 38분까지뛰면서팀승리에

힘을 보탰고 잘츠부르크는 후반 28분

발렌티노라사로의결승골을끝까지지

켜승리했다

승점 3을추가한잘츠부르크(승점 72)

는정규리그 3경기를남기고 2위인오스

트리아빈(승점 60)과승점차를 12로벌

려정규리그우승을확정했다

잘츠부르크

는 완데르손

과 황희찬을

투톱 공격수

로 내세워 전

반 초반부터

라피드 빈을

상대로 맹공

을 퍼부었지

만 좀처럼 득

점에 성공하

지 못했다 결국 잘츠부르크는 후반 28

분라사로의결승골이터지면서승기를

잡았다

황희찬은 후반 38분 미나미노 다쿠미

와 교체돼 공격 포인트를 따내지 못했

다 연합뉴스

황희찬의잘츠부르크 4시즌 연속우승

성용 고마워


